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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 범죄 후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5회기로서 인지적 왜곡의 수정,

공감능력의 상승, 자존감 고양, 대인관계 개선, 정서적 안정성의 확보, 재발방지교육을 주 내

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후 보호관찰 및 수강명

령을 부과받은 청소년 73명이었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측정

하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였다. 평가도구는 Burt(1980)의 강간통념척도,

Fernandez(1999)의 피해자공감척도, Rosenberg (1965)의 자존감척도, Cohen 등(1983)의 대인관계지

지평가척도, UCLA외로움척도, Beck 우울척도, 상태-특성 불안척도, 상태-특성 분노척도를 사

용하였다. 치료에 따른 변화를 검증하였으며 범행의 특징에 따른 효과의 차이 역시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집단은 인지적 왜곡과 대인관계,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

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척도들에서 치료 프로그램 전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나 피해자 공감과 자존감에서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발견된 결과를 중심으로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와 처우에 대한 시사

점,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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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범죄 중에서도 살인과 더불어 가

장 심한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

며 법적으로도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범

죄에 해당한다. 한국에서의 강간 사건은 인구

10만 명당 21.4명으로(대검찰청, 2005), 1993년

의 16명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6년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간을

저지른 소년범 752명 중 489(65%)는 초범이었

던 반면 35%가 재범이고, 그 중 반 이상이 2

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소년범

에 대한 형사처벌의 효과는 한계가 있음이 드

러난다. 심리학의 역사가 우리보다 긴 미국이

나 캐나다 등지의 서구에서는 이미 20세기 중

반부터 성폭력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

에 근거하여 심리치료적 접근을 시작하여

(Marshall & Laws, 2003) 현재는 많은 교정시설

과 지역사회에서의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Lowden, Hetz, Harrison, Patrick, English,

& Pasini-Hill, 2003; Ward, Polaschek, & Beech

2006; Marshall, Fernandez, Marshall, & Serran,

2006)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경험적으로

입증된 치료로 제시되는 것은 인지행동치료로

써, 미국성학대자 치료협회(ATSA, Association

for the Treatment of Sexual Abusers)에서는 치료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될 뿐 아니라(효과크

기=.11), 그 효과를 환산하면 ‘1달러당 4.13달

러의 이득’이라고 말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

시되고 있다(Aos, Phipps, Brnoski & Lieb, 200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 특히 청소

년 성범죄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아직 초기상

태에 머무르고 있다. 1989년 법무부의 수강명

령 부과제도가 시작되었고, 이후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도 시작되었지만 그 제도가 활성화되

지 않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명령 자체도 적

게 내려졌고, 집행에서의 예산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적었으며 깊은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

서 진행되었다(전영실, 2001). 그런데 밀양 여

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

생하면서 국가와 국민은 이에 좀 더 많은 관

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전후로 국가청소년위

원회에서 2003년부터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를 시작하여 청소년 성범죄자들

을 치료하기 위한 매뉴얼을 발간(이영준, 송원

영, 엄소용, 2005)하였고, 법무부에서도 여성민

우회(2003)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 교육매뉴얼

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외국의 연구와

사례를 기반으로 프로그램들이 개발된 것은

큰 의의를 가지는 것에 비해, 매뉴얼이나 개

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효과를 살

펴보고 나아가 범행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는

등의 시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더욱이 현재의 수강명령은 40~50시간을 부과

하는 한편, 일선 기관에서는 편의에 따라 일

주일 내에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마땅

히 의뢰할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범행

특성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

구하고(전영실, 2001)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물

로 표준 프로그램조차 개발․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치료적 접근에 대한 과

학적 효과 검증 및 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

에 따라 기존 이론을 개관하여 청소년 성범죄

자 대상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한 후

그 실증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하였다.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으로 가장 효

과적이라 알려진 것은 인지행동치료이며(Aos

등, 2001), 이는 인지적 왜곡을 주된 치료의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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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인지행동치료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에서의 방법 뿐 아니라 공감 및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 통합적

인 치료(integrated approach)방식을 택하고 있으

며(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Marshall

등, 2006) 공감능력이나 대인관계 기술과 같은

정서 및 사회인지적 내용들을 추가하여 회기

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에게서 주로

활용되는 모듈인 인지적 왜곡, 공감능력, 대인

관계, 자존감, 재발방지의 항목에 대한 기존

이론 및 개입에 대한 개관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폭력범의 인지적 왜곡

성폭력범들은 범행 이전부터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범행의 진행과 사후 과

정에서 더욱 공고해지게 되는데 이는 다음 범

행에 이 인지를 또다시 사용하기 때문이다.

범행 전에 가지게 되는 인지적 오류의 대표적

인 것은 강간통념 및 잘못된 지식의 습득이다

(Malamuth, 1981). 강간통념이란 강간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으로서 성

폭력 발생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거나 피해자

의 과거 성경험 및 허위조작으로 여기는 것,

여성의 행동을 성적인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이석재, 최상진, 2001).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강간통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강간에

대한 묘사에 대해 성적인 흥분을 보인다

(Malamuth, 1981). 강간통념은 폭력을 수용하는

사람에게서 보다 쉽게 내면화된다. Burt(1980)

에 의하면 폭력의 수용은 강간통념을 수용하

는 것에 가장 큰 예측변인이고, Check와

Malamuth(1983)에 의하면 성행위 장면에 대한

영상에서 여성들은 즐거움을 느낄 때만 각성

을 느끼는 반면, 남성들은 즐거움과 고통 둘

다를 느낄 때 더욱 각성을 느끼는 경향이 있

었다. 반면 강간의 결과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록 강간을 지지하는 태도는 적은 것으로 나

타나(Hamilton & Yee, 1990), 성폭력에 대한 습

득된 지식의 종류는 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범들은 성폭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 인지적인 왜곡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지각

오류나 선택적 처리가 나타나는데, 지각 오류

의 대표적인 예는 강간을 범한 사람들의 진술

중 피해 여성들이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처음

에는 싫다고 하였으나 점차 마음을 바꾸었다

는 이야기이다. 피해자들은 대개 처음에는 반

항을 하지만 가해자들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

끼고, 자신이 가해자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

거나 반항을 하게 되면 더 큰 해를 입을 것에

대한 공포가 생긴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소진

하게 된다. 강간범들은 대개 이런 상황을 반

항에서 동의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인

다. 이러한 착각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

을 읽어내는데 매우 서투르다는 사실과 일맥

상통한 것으로 많은 포르노그라피에서 제공하

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Hudson 등

(1993)은 실제 강간범과 아동 성폭력범들이 분

노, 혐오, 공포를 종종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

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성폭력을 저지른 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방어를 위해 이들은 상황에 대한 해석

역시 왜곡된 방향으로 시도하게 된다. 사후의

인지적 왜곡은 주로 부인, 축소, 합리화 등인

데,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행동을 정

당화할 뿐 아니라 행동을 유지시키는 기능도

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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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를

외적이거나 자신과 덜 관련된 것으로 미루어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이 지각하는 스스로에 대

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개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적 왜곡을 변

화시켜야 하며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Murphy

(1990)의 인지 재구성 접근(cognitive restructuring

approach)이 있다. 인지 재구성 접근에서는 참

여자에게 우선 인지적 구성요소들이 그들의

일탈적 행동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논

리를 설명해주고, 둘째로는 교정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며, 셋째로는 특정한 왜곡을 알

아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왜곡된 것들

에 도전을 한다. 또한 Marshall 등(1999)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씩 범행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료들이 그 과정에서의 인지적 왜곡을 지적

하는 ‘뜨거운 의자(hot seat)’라는 기법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인지를 끄집어내고 자신들의

말로 수정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공감능력

공감(empathy)이란 ‘감정 경험을 공유하는

것’,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정서나 환경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

된다. 구체적인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서

의 대리적인 경험은 공통된 요소이다. Davis

(1983)에 의하면 공감에는 인지적 요소로 조망

수용 능력과 상상이 있고, 정서적 요소로 공

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이 있다고 설명한다.

Marshall 등(1995)도 공감에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정서적 인식, 조망 수용, 동정적인 감

정적 반응의 경험, 위로나 고통을 줄이려는

행동의 시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공감은 친사회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의 기초

가 된다. 성폭력을 비롯하여 공격적인 범죄자

들은 공감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좀 더 자세

히 살펴보면 이들의 전반적인 공감능력과 자

신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피해자-특정적인 공감(victim-

specific empathy)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Hudson 등(1993)은 성폭력 가

해자와 폭력 가해자들은 감정 인식 기술이

부족하고 특히 놀람, 공포, 분노, 혐오의 감

정을 알아채는 것에 둔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Scully(1988)은 47명의 강간범에게 공격 당시

피해자의 반응을 물었는데, 58%가 피해자의

감정을 머리로는 알았고, 대부분 약간은 감정

을 이해했지만 공감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했다.

Fernandez 등(1999)은 세 가지 조건에서의 공감

을 비교해보았다. 첫 번째 상황은 아이가 사

고를 당한 장면이고, 두 번째 상황은 아이가

누군가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이며 세 번째

상황은 가해자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상황이

었다. 그 결과 아동 성추행자들은 강간범과

일반인에 비해 공감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

었고 특히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에서도 반복되

었는데, 성폭력으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는 청

소년들은 대조집단에 비해 자기 범행의 피해

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낮았다(송원

영 등, 2004). 공감능력의 증진을 위한 개입으

로는 역할극을 통해 피해자의 역할을 맡아봄

으로써 피해자가 경험한 상황을 체험해보도

록 하거나 과거에 피해를 당한 가해자의 경

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법(Hildebran

& Pithers, 1989, Marshall(1999)에서 재인용), 피

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장을 보낸 방법 등

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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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자존감이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적응적인 삶의

기본 축에 해당하는 것이다. Campbell과

Lavallee(1993)는 자아 개념(self-concept)이란 자신

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이라면 자존감은 자신

에 대한 ‘평가’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라 설명

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자

신에 대한 개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도 할 수 있겠다. 연구자들은 많은 경우 낮은

자존감이 공격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에 동의한다. 공격적인 행동은 자신보다 약하

고 무력한 존재에게 향해지게 되고, 여자나

아이들은 쉽게 그 대상이 된다.

성폭력 가해자들에 있어서도 낮은 자존감은

매우 공통적인 현상이다. Marshall(1999)은 성폭

력 가해자들의 낮은 자존감이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게 하고 이로 인해 감

소된 대인관계는 외로움을 느끼게 하며, 관계

의 진공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폭력 가해

자들은 성(sex)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강제로

된 성관계일지라도 그것을 원하게 되어 성폭

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유

사하게 Cortoni 등(1996)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행동은 친밀감의 부재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에게는 대처행동의 하나였음을 이야

기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매우 짧은 단

기간의 위안을 줄 뿐, 곧 본래의 상태로 되돌

아가게 되고, 이들은 재범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다.

자존감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흔히 보이는

인지적 왜곡 사이과도 관계가 있다. 가해자들

이 흔히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은 아전인수

격인 편향(self-serving bias)으로서 사실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는 형태이다. 이

런 인지 왜곡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

신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행동

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해석 등에

서 일어나며, 자기 중심적인 해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이 더

욱 낮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대인관계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약 30년 전

이다(Marshall, 1971). 초기에는 성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적

인 만족이나 친밀감을 얻기 위해서 성폭력을

저지른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는 애착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불안정하게 애착된 사

람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거절이나

무시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적

절감을 쉽게 느끼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친밀감

을 성행위와 동일시하고, 그들은 성행위가 자

신의 풀리지 않는 욕구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

각한다는 Marshall 등(1999)의 생각과 일치한다.

그러나 성폭력은 일시적인 만족만을 가져올

뿐이어서 행동은 반복되고 이들은 만성적인

외로움을 계속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폭

력 가해자들이 친밀감과 성을 동일시한다는

가설과, 성폭력 가해자들의 애착이 불안정하

다는 가설이 포함되어 있다. Awad, Saunders와

Levene(1984)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1/3이 부모

를 거부적이라고 표현했고, 1/3이 학대적이라

고 보고했으며, 아버지 중 반은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있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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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친밀감 또는 대인관계의 형성을 위한 노력

으로 첫 번째로는 친밀감의 근원을 찾는다.

집단에서는 대개 사회적 기능을 다루는 회기

는 뒷부분이므로 이미 어느 정도 범행이나 기

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노출한 상태이며, 부

모나 이전의 애정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

로 나눈다. 그리고 관계맺기의 역기능적인 스

타일, 특히 상대가 떠나가게 된 이유들에 대

해 이야기하는데, 치료회기에서 보다 많이 털

어놓을수록 보다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

라는 것을 강조한다. 분명히 지적할 것은 성

적으로 학대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원하는 목

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에 대한

불안이나 성에 관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도 토론을 하는데, 많은 경우 성에 관한 역기

능적인 신념들이 있어서(예를 들면, 남성 상위

의 성기 삽입만이 적절한 성행위이다) 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질투’ 역시 주된

문제가 되는데, 질투는 대개 자신감이 부족할

때 나타나므로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접근

을 한다. 또한 의심어린 질투는 자기 자신이

파트너에게 충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향

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한다(Marshall

등, 1999).

재범 방지

성범죄의 재범율에 대한 통계치는 연구들에

따라 3%에서 70%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성범죄의 대상, 분류, 재범의 정의

및 추적기간이 다른 이유이므로 재범율을 살

필 때에는 이런 요소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전체 성범죄자 중 재범을 일으키

는 사람의 비율 뿐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반복적인 재범을 하는지의 여

부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성범죄에 대

한 통계는 재범율 자체가 높기보다는 약 5～

6%의 범죄자가 전체 범죄 중 50% 이상의 범

죄를 저지른다는 등 일부 재범자들이 반복적

인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Farrington, 1983;

Farrington, Ohlin, & Wilson, 1986; Wolfgang,

Thornberry, & Figlio, 1987; 고선영 등(2004)에서

재인용)과, 그 재범자들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청소년기에 범죄를 시작했다

는 것이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성폭력 가해

자에 대한 개입과 밀접한 연관점을 두고 있다.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재범을 막는 것을 치

료의 목표로 삼는 모델로 재발방지 모델이 있

다. 이는 처음에 중독과 같은 임상적인 문제

를 다루기 위해 시작된 모델을 성폭력 등의

범죄에 적용한 모델로서 중독과 유사한 개념

적 틀을 공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적극적

으로 방지함을 통해 재범을 막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Marques, Day, Nelson과 Miner

(1989)는 재발방지 모델을 성폭력 가해자에게

적용하면서 잠재적인 재발과정에서 맞게 될

문제들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모델을 발전시켰다. 재발방지모델에서는

이 모델을 이해하고 언뜻 보기에 중요해보이

지 않는 사소한 의사결정의 순간들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지적인 이해도 필

요하지만 정서적인 안정성 및 대처기술의 습

득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청소년 성폭력범의 특성

청소년 성폭력범은 성인들과는 다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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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보인다. Calder(2001)에 의하면 청소년

성폭력범들은 성적인 취향이나 비정상적인 각

성이 성인만큼 크지 않고, 수법이 덜 발달되

어 있으며 상황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크다. 또한 성에 대한 지식이 적고 가족의 영

향을 많이 받으며 내적인 통제보다는 외적인

통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교육이나

상담에 의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청소년

성폭력범의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Bera,

1985), 성적인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순진한 실험 유형과, 사회화에서의 미숙함으

로 인해 다양한 범행을 보이는 유형,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성적 공격형, 불안을 감소시

키기 위한 강박적 충동형, 가족의 역기능이

심한 혼란형, 또래 집단의 영향으로 인해 범

행에 이르는 집단형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청소년 성폭력범이 단일한 속성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의 이러한 집단구성의 다양성은 우리나라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과여부, 가족구성여

부, 집단범행 여부 등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

앞서 개관한 내용 및 기존에 외국에서 개발

된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다섯 가지의 주요

요소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 번

째 요소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

지적 왜곡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성에 대한 학습사를 살

펴보고, 강간통념 및 포르노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잘못된 학습내용을 수정하며 가해 중의

선택적 지각과 같은 내용들 고칠 수 있도록

인지적 재구조화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Marshall(1999)이 뜨거운 의자(hot seat)라는 기법

에서 설명하였듯, 자신의 범행과 관련하여 가

지고 있는 부인이나 축소에 대해 심리적 기능

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방어를 벗어나 책

임을 수용하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인지적 오류를 수정하도

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공감능력의 증진이다.

공감능력은 짧은 시간에 증진시키기 쉽지 않

은 항목으로서,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피해

자에게 벌어진 결과에 대한 지식을 넓힘으로

써 피해자가 느낄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깨닫

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

았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과 관련된

비디오 등 관련 자료와 교육적 접근을 포함하

였다. 세 번째로는 어린 시절의 취약성을 극

복하고, 범죄적 하위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존감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자

신의 장점을 찾아보는 행동적인 기법과 이것

을 꿈(희망, 장기목표)과 연결시키는 것을 그

요소로 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의

수용 및 참여 경험과 같은 치료적 관계를 통

해 자존감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였다. 네 번

째 영역인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 영역은 성폭

력이라는 행위가 성과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

라 대인관계의 결핍 및 친밀감의 부족과 연관

되어 있다는 Marshall(1971)의 연구 이후로 서

구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프로그램에서는 대화법 실습 및 서로에 대한

피드백 등 프로그램 내에서 서로를 통해 긍정

적인 대인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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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발위험요인

다루기를 포함하였다. 정서적인 불안정, 즉 우

울, 불안, 분노와 같은 문제와 그에 대한 부적

절한 대처는 성에 대한 몰입 또는 비행의 증

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프로

그램에서는 자신의 위험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인지적 대처 및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포함시켰다.

프로그램의 진행형식은 다음과 같다. 전체

회기는 매주 2시간씩 15주간 진행하여 총 30

시간이었고 경우에 따라 중간에 휴식이 있었

다. 각 집단은 참여자를 총 6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치료자는 주치료자와 보조치료자

를 각 1명으로 하며 실습생이나 참관자는 1명

이내로 제한하여 치료자가 3명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설계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기 위한 예

비적 연구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5회

기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비교하는 단일집단 사전-사

후 실험 설계를 실시하였다. 각 범행 특성에

따른 효과 비교는 두 집단 사전-사후 실험설

계의 형태로 분석되었으나 집단의 구분은 2년

간의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한 사람들로 구

성되었으므로 집단 구성에 대한 무선화는 이

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사실에 따라 전과여부

회 기 제 목 주관련 요인

1회기 소개, 서약서 작성, 인생그래프 대인관계, 자존감

2회기 나는 누구인가?, 나의 꿈 대인관계, 자존감

3회기 사랑과 폭력 인지적 왜곡

4회기 인지모델의 소개 - 생각하기 나름 인지적 왜곡

5회기 성에 대한 기존 학습 및 인지내용 알아보기 인지적 왜곡

6회기 성폭력에 대한 생각 - 강간통념 등 수정하기 인지적 왜곡

7회기 피해자 공감 피해자 공감

8회기 성폭력의 모델 설명, 위험요소 찾아보기 재발방지

9회기 성폭력 모델에 따른 자기 적용하기 재발방지

10회기 사소한 생각의 중요성, 효능감 점검 재발방지

11회기 뜨거운 의자(1) 인지적 왜곡

12회기 뜨거운 의자(2) 인지적 왜곡

13회기 대화법 및 실습, 대인관계 패턴 점검 대인관계

14회기 분노 조절훈련 재발방지

15회기 결심다지기, 유사상황에서의 재발방지 연습 재발방지

표 1. 회기별 구성 및 각 회기와 관련된 주요 치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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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없음), 가족구조(양친, 한부모), 본범시

폭행여부(있음, 없음), 공범여부(단독범, 경합

범), 음주여부(음주, 비음주), 피해자와의 관계

(면식, 비면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성폭

력의 죄명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고,

‘성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명령받은

16～19세의 남자 청소년 78명이었다. 이들 모

두는 15회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

였고, 프로그램의 전후에 평가를 받았다. 같은

답의 반복 및 문항 누락 등 불성실한 응답으

로 인해 5명의 자료를 제외하였고 73명의 자

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평가 도구

범죄 사실 및 관련자료

청소년들의 판결문을 통해 치료 이전에 본

범 및 전과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였다. 판결

문에는 청소년들의 죄명 및 판결내용, 피해자

관련 정보(나이 등) 및 정황에 대한 내용 들이

수록되어 있다. 판결문 중 관련 변인을 수량

화하여 코딩하였다. 죄명의 경우 성폭력(청소

년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강간 등 해당)과

비성폭력(폭행, 절도, 사기 등)으로 구분하였

고, 전과여부는 전과의 횟수를 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위에 언급한대로 전과여부, 가

족구조, 폭행여부, 공범여부, 음주여부, 피해자

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강간통념 척도

강간통념척도는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

념척도를 이석재(1999)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전체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강간에 대한 통념을 진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아주 반대’로부터 ‘아주 찬성’까지

likert형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

는 20～180점이다. 이석재와 최상진(2001)은

이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성폭행 피해

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성경험, 음란성과 강간

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총점과 각 요인들에 대하

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로 높은 편이었으며,

각 소척도별 신뢰도는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

인에서 .82,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오해에서

.70,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에서 .77,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에서 .67로 양호하게 검

증되었다.

아동 성추행범 공감 척도(CMEM, Child

Molester Empathy Measure)

Fernandez 등(1999)이 개발한 피해자 공감 척

도이다. 본래는 세 가지의 상황에 대한 피해

자의 느낌(part A, 30문항)과 자신의 느낌(part

B, 20문항)을 묻는 총 150문항의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자를 떠올리는 마지막 상황

의 5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

번째 상황 중 part A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로, part B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로

높게 검증되었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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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개념의 특정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0점에서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

로 이루어진 10개의 문항으로서 총점범위는

0～30점이다. 한국판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이며,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훈

진, 원호택, 1995).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5로 측정되었다.

대인관계 지지평가 척도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Cohen 등(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 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사용하였다. ISEL은 개인에게 지각된 지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김정희와 이장호(1986)가 우리나라 상

황에 맞도록 수정 번안한 것을 윤소연(1993)이

재번안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은 평가적 지지, 자존감 지지, 소속

감 지지, 실체적 지지로서 각 12문항씩 총 48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이 척도의 α계수는 .91

이며(Lakely & Cassady, 1990), 윤소연이 사용한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3으로 이전 연

구와 유사하게 검증되었다.

UCLA 외로움 척도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ussel, Peplau

와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

을 김옥수(1997)가 한국형으로 번안하여 타당

도를 검증한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을 사용하였다. 친밀감 부족, 사

회적 관계 지지망 부족, 소속감 부족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는 20문항이다.

각 문항은 1점∼4점까지의 4점 리커르트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20～80점이

다.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

적합치도는 전체 .93으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로 나타났다.

Beck 우울 척도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진술 중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

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며 총점

의 범위는 0～63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

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

로 검증되었다.

상태-특성 불안 척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1970)가 제작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불안을 측정하

는 20개의 문항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

성되어 있어서 각 소척도의 점수 범위는 20∼

100점까지이다. 김정택(197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상태불안의 경우 .87로, 특성불안의

경우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

불안을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89

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분노 척도

상태-특성 분노척도는 Spieberger(1988)가 개

발한 상태-특성 분노 척도를 서수균과 권석만

(2002)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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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노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상태분노(10문

항)와 특성분노(10문항) 및 분노 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

항), 분노통제(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연구(서수균, 권석만, 2002)에서 내적합치도는

상태분노 .89, 특성분노 .82, 분노억제 .67, 분

노표출 .67, 분노통제 .79로 양호하게 검증되었

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내용은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었으므로 전체 척도 중 분노에

대한 통제력 요인만을 분석하였고, 점수 범위

는 8～32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로 나타났다.

평가 절차

사전 평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평가가 이루어졌

다. 사전평가는 면담과 자기보고식 검사로 이

루어졌으며, 이 시간은 참여자들의 수강명령

이수시간으로 인정되어졌다. 사전 평가가 이루

어진 1주일 후로부터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사후 평가

마지막 회기인 15회기에는 사후평가가 진행

되었다. 사후평가는 자기보고식 검사만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약 1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분석 방법

치료 효과의 분석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자기보

고식 검사 결과를 사전-사후에 비교하였다.

치료의 효과는 개입요소간 측정치의 상관을

통제하기 위해 각 척도를 치료의 구성요소인

인지적 왜곡, 공감, 자존감, 대인관계, 정서적

안정성의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반복측정

다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살펴보

았다.

한편 각 치료집단을 진행한 치료자의 변인

이 프로그램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별

도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치

료자 변인의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

지 않아서(성범죄요인에 대한 다변량분석: F

(3,69)= 1.868, NS, 부적응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 F(3,69)=1.002, NS), 각 치료집단의 자료

를 합쳐(pooling)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요인으로는 사건적

요인으로 전과여부와 가족구조를, 사건 특성

으로 사건당시 폭행여부, 공범유무, 음주여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으로

는 치료 효과에 사용하였던 5가지 영역의 8가

지 검사를 활용하였다. 여러 번의 검증으로

인한 1종 오류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

료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각 검사의 차

이점수(사후검사-사전검사)를 효과변인으로 상

정하고, 효과변인에 대한 주성분분석을 사각

회전(oblimin)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공통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

축 분해와 같은 요인분석을 사용하나, 본 연

구에서는 단순히 자료의 수를 축소시키는 목

적이었으므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변인의

종류를 나누었다(조은성, 2007). 효과변인들은

성범죄요인(인지적 왜곡, 피해자공감)과 부적

응요인(자존감, 사회적 지지, 우울, 외로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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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분노통제)의 두 범주로 나뉘었다. 각 범주

를 활용하여 사건관련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

고 같은 요인에 포함된 차이점수들을 동시에

종속변인으로 포함하는 반복측정 다변량분석

을 통해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주효과가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해당 독립변인과 개별 검사

간의 관계를 변량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료 효과의 전반적 분석

치료효과를 측정하는 다섯 가지 범주 중 인

지적 왜곡(F(4,69)=4.701, p<.01), 대인관계(F

(2,71)=7.427, p<.01), 정서적 안정성(F(3,70)

=4.929, p<.01)의 세 가지 영역에서는 유의미

한 변화가 측정되었다(표 2). 그러나 공감(F

(2,71)=1.515, NS)와 자존감(F(1,72)=1.231, NS)

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

지적 왜곡에서는 강간통념의 네 가지 하위변

효과범주

측정변인(집단내)

사전평균

(표준편차)

사후평균

(표준편차)

Wilk's

Lambda
df 단변인 F

인지적 왜곡※

왜곡 1

왜곡 2

왜곡 3

왜곡 4

31.18

13.89

18.56

10.48

(12.44)

(6.91)

( 8.35)

( 4.29)

26.11

11.92

14.68

8.73

(12.83)

( 6.87)

( 7.63)

( 4.48)

4.70 **

72

72

72

72

9.640

5.606

18.405

8.180

**

*

***

**

공감※※

피해자공감 A

피해자공감 B

164.62

121.04

(59.77)

(30.47)

164.68

115.49

(61.50)

(29.49)

1.56 72

72

.000

1.826

(NS)

(NS)

자존감 20.17 ( 4.33) 20.66 ( 4.77) 1.23 72 1.231 (NS)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외로움

98.01

37.51

(18.40)

( 8.05)

104.01

35.37

(20.40)

( 9.44)

7.43 ** 72

72

13.466

9.143

***

**

정서적 안정성

우울

불안

분노통제

9.18

50.97

17.88

( 7.30)

(12.35)

( 4.59)

6.35

45.85

18.88

( 6.72)

(10.23)

( 4.59)

.83 **
72

72

72

19.479

10.758

4.106

***

**

*

※왜곡 1: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오류, 왜곡 2: 피해자의 성경험 오해,

왜곡 3: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왜곡 4: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피해자공감 A: 피해자의 어려움에 대한 추측, 피해자공감

B: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

* p < .05, **p < .01, ***p < .001

표 2. 인지행동치료의 사전-사후 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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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 성폭행피해의 책임귀인오류, 피해자의

성경험 오해,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 모두에서 의미있는 변

화가 나타났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이 모두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재범촉발요인에서는 우울, 불안이 유의하게 낮

아졌고, 분노통제능력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치료 효과의 상세분석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요인분석

치료의 효과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에서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 점수에서 사

전검사를 빼서 각 변인간의 점수차를 계산하

였다. 여덟 개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반

복적으로 검증하는 것의 통계적 위험을 낮추

기 위해 자료를 축소하여 각 척도들을 보다

주요한 성분으로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을 목

적으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Eigenvalue가 1이 넘는 요인은 세 개였으나

(2.497, 1.229, 1.097), 세 번째 요인은 스크리

검사상 두 번째 요인과의 경사각(점수차)이 크

지 않았고, 해당 소척도들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인과도 높은 부하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요인의 수를 2개로 고정하고 재차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전체의 31.2

%를, 요인 2는 15.4%를 설명하여 두 요인이

전체의 46.6%를 설명하였다. 요인간의 상관이

있음을 감안하여 사각회전(oblimin)을 실시하였

고,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요

인에는 자존감, 대인관계, 정서조절에 관련된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청소년 비행

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적응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에는 인지적 왜곡과

피해자 공감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범죄 요인’

으로 명명하였다.

범행의 특성과 치료효과의 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 주성분분석의 결과를 다

음과 같이 활용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반복

적인 t검증이나 변량분석은 1종 오류의 가능

성을 증가시키므로 본 요인분석에서의 결과에

따른 2개의 범주에 대해 각각 집단으로 다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독립변인으로는 각

범죄특성에 따른 집단을 투입하였고, 각 특성

마다 종속변인으로 성범죄 요인을 모두 투입

하여 1회, 부적응 요인을 모두 투입하여 다시

1회 분석하여 한 범죄특성에 2번의 다변량분

석(multivariate analysis)만을 실시하도록 하여 α

수준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다변량분석에서

의 결과가 유의미한 경우에만 개별 변인에 대

한 변량분석(univariate ANOVA)을 실시하였다.

사건 전 요인 : 전과 여부, 가족구조

범죄의 특성과 치료효과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서 범죄의 특성 중 사건 전의 요인으

로 전과 여부와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알아

보았다.

전과여부에 따른 집단의 구분은 전과가 없

구 분
요인 1

(부적응 요인)

요인 2

(성범죄 요인)

자존감

사회적지지

우울

외로움

불안

분노통제

피해자 공감

인지적 왜곡

.716

.716

-.656

-.634

.-590

.507

.318

.314

.724

-.645

표 3. 치료전후의 점수차에 대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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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이 46명, 전과가 있는 사람이 27명이

었고, 성범죄 요인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F(2,69)=.692,

NS). 따라서 개별검사간의 분석은 실시하지 않

았다. 부적응요인의 변화 역시 통계적으로 의

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약간의

경향성이 관찰되었다(F(6,65)=2.183, p=.056).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검사와의 관계

를 살펴보니 불안에서만 강한 영향이 나타났

다(F(1,71)=7.142, p<.01). 구체적으로는 전과가

없는 사람의 경우 불안점수가 8점 가량 저하

되었으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치료 후에도 불

안점수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구조는 양친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n=61)와 한부모 가정인 경우(n=11)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족구조의 경우 성범죄

요인에 대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F(2,69)=.396, NS), 부적응요인에도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6,65)=1.007, NS).

사건 특성: 폭행 여부, 공범유무, 음주 여

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특성은 사건 당시 폭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단독범인지 공범이 있는지의 여부, 당

시 음주를 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폭행여부는 사건당시 폭행이 있는 집단(n=

26)과 폭행이 없는 집단(n=46)을 비교했으며

그 결과 성범죄 요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

타내지 못하였고(F(2,69)=.649, NS), 부적응요인

에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F(6,65)=.361, NS).

공범 유무는 단독범(n=15)와 경합범(n=58)을

비교하였고, 이들은 성범죄 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F(2,69=.112,

NS), 부적응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단독범은 경합범보다 분노조절능력이 의미있

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F(1,65)=10.320, p<

.01). 그 밖에 단독범은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가 공범에 비해 높아지고 경합범은 외로움,

우울, 불안이 단독범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사건당시에 음주를 했는지의 여부는 음주상

태(n=54)와 비음주상태(n=18)를 비교하였고, 성

범죄요인(F(2,69)=.047, NS)과 부적응 요인(F

(6,65)=1.813, NS)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n=21)였는지, 처음 만났거나 새로 알게된

사람(예, 인터넷 채팅을 통한 만남, n=52)으로

구분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성범죄요인과

부적응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모르던 사람인 경우 인지적 왜곡

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미 알

고 있던 사람인 있는 경우 인지적 왜곡이 별

로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모르던 사람인 경우 공감

능력이 상승했음에 비해 이전에 알던 사람인

있는 경우 오히려 공감능력이 저하되었음이

발견되었다(F(1,65=2.894, p<.10). 따라서 이전

에 알던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 요인과 관련된 변화

를 충분히 일으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단, 표준편차가 변화의 정도보다 훨씬 큰 것

에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부적응요인의 변인별 분

석을 살펴보면 다른 변인들에서는 유사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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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존감에서는 모르

던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자존감이 상승했으

나, 알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치료 이

후 자존감이 오히려 저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범죄 요인에서 피해자가 알던 사람인

경우 치료목적과 반대되는 경향을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인지행동치료를 개발하고 그 효

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요소로 알려진 인지적 왜곡,

피해자 공감, 자존감, 사회적 관계, 정서적 불

안정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인지

적 왜곡과 사회적 관계, 정서적 불안정성에서

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피해자 공감

과 자존감의 변화는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

지 못하였다.

인지적 왜곡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강간

통념 척도는 성폭행피해의 책임 귀인 오류,

피해자의 성경험 오해, 음란성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이성행동에 대한 오해의 4가지의

소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

로그램 이후에 4가지의 소척도 모두에서 유의

미한 감소가 보고되었다. 이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이 그동안의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인지적인 오류가 감소하였고, 나

아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예

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회적 관계의 하위요소로 상정한 사회적

지지와 외로움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는

증가하였고, 외로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사회적 지지는 성범죄 뿐 아니라 청소년

의 다양한 비행에 대한 위험요소로 지적되어

왔다(McNeil, Stewart, & Kaufman, 2000; Kim, &

Goto, 2000). 또한 성범죄 청소년의 경우 범죄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인 낙인이나 주변사람

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수치감으로 인해 사

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

로 다시 부적응하게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

므로 사회적 지지수준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

회적 지지 중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오히려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드

러났다(Kim, & Goto, 2000). 따라서 사회적 지

지의 하위요소 중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가 이

루어졌는지를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

하다. 외로움의 경우 그에 대한 부적절한 성

적 대처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

이 있으므로(Cortoni, & Marshall, 2001) 이의 감

소는 향후 성범죄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여겨진다. 특히 성에 대한 부적절한 탐닉

또는 중독적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

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탐색도 필요할 것이다.

정서적 불안정성은 주로 성범죄에 대한 자

기조절 모델(self-regulation model)에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특정한 단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게 되는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Ward,

2006). 따라서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인 감정의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향후의

재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요한 매개

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 공감은 프로그램 전후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프로

그램의 길이에 대한 문제로서, 외국에서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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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이 최소한 1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범행 상황에 대한 분석 및 피해자에 대한 공

감능력 향상이 개인별 역할극 등의 방법을 통

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고선영, 양

종희, 이수정, 2004) 본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회기가 15회기로 제한되었고, 피해자 공감을

주 내용으로 할애한 시간이 1회기에 불과하여

충분한 개입이 시도되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

으로 피해자 공감과 관련한 개입은 주로 피해

자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토론을 하는 것

에 그쳤고, 일부 청소년들만 과제를 통해 피

해자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상상해서 쓰

고, 그에 대한 답장을 쓰는 등의 추가적인 개

입 정도였으므로 적은 양의 투입으로 인한 적

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

력 저하가 성폭력범의 중요한 특징임을 고려

할 때(Fernandez & Marshall, 2001), 향후 프로그

램에서는 프로그램의 길이를 충분하게 늘려서

공감능력에 대한 개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집단 구성의 이

질성에 있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피해자가 모

르는 사람이었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받을 고

통이나 어려움에 대한 공감능력이 증가한 반

면,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던 경우에는 오히

려 공감능력이 감소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

않았다고 믿고 정서를 차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감안할 때(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 피해자가 평소 알

고 있던 사람일 경우 주변 사람을 통해 그 생

활사를 전해듣거나 접촉을 하게 될 경우 스스

로의 공감능력을 더욱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가해자와 피

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감능력에 대한

개입을 실시하되, 가해자와 피해자가 본래 알

고 있던 상황인 경우에는 보다 섬세한 접근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고무시켜야

할 것이다.

자존감 역시 프로그램 전후에 변화를 보이

지 않은 변인이다. 본 프로그램에 사용한 척

도의 저자인 Rogenberg는 자존감의 정의가 ‘자

신에 대한 전반적이고 안정적인 평가’라 하였

고, 사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범죄 이전부

터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있어왔

다고 보고되어진다(Wolf, 1984). 따라서 본 프

로그램에서 실시한 15회기보다 더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는 경미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0회

기의 프로그램에서도 자아존중감의 상승이 나

타나지 않았다는 국내연구(정찬석, 1997)나 자

아존중감은 장기간에 걸친 처치를 통해서만

변화를 보인다고 전제하고 54회에 걸친 프로

그램을 개발, 실시한 Reasoner(1992)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향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

이 필요하며, 본 프로그램에서 시간을 적게

할애한 피해자 공감 및 자존감에 대한 개입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범행특성 중 범죄 이전의 요인과 관

련하여 초범과 전과범 사이에 불안수준의 저

하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전 검사에서

는 초범과 전과범의 불안수준이 동등한 수준

이었던 것에 반해 사후검사에서는 초범의 점

수만 의미있게 저하되고, 전과범인 경우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과범의

경우 불안이 잘 감소하지 않는 보다 만성적인

불안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분석

에서 특성불안의 경우 초범과 전과범 모두 치

료에 따른 큰 변화는 없었으나 전과범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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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있게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도 이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전과의 횟수가 향후 재범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임과 동시에 본 연구에

서도 치료 이후에 재범을 한 사람들을 예측할

때 유일하게 예측치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의 불안

경향성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전과범의 경우 초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

린 나이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비행의 조기 발현은 범죄문화에 보다 오랫동

안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보다 만성적인 문제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사건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단독범의 경우

경합범에 비해 분노조절능력이 사전에는 더

낮았으나 사후에는 더 높아진 반면 경합범은

분노조절능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

러나 프로그램이 단독범에게 보다 효과적이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독범들이 경합범

에 비해 더 신경증적인 특성을 보이고 충동적

이며 자극추구적이며 사회성이 저하되었다는

보고(Bijleveld, & Hendriks, 2003)와 사전상황에

서는 일치하나 이들의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

은 이들의 문제가 보다 만성적이라는 설명과

는 불일치하다. 가능한 설명으로는 프로그램

의 진행 도중 단독범들은 집단에 적응하며 치

료자와의 관계가 더 우선될 수 있는 반면, 경

합범들은 비슷한 시기에 수강명령을 받으면서

공범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효과를 상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이들의 하위문화에서는 분노를 조절하기

보다 표출하는 것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

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추가적

인 연구 및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

다.

피해자와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치료효

과와 상호작용을 보였다. 모르는 사람을 대상

으로 한 청소년들은 피해자와 알고 있던 청소

년들에 비해 인지적 왜곡이 감소폭이 컸고,

공감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자존감도 상승되었

다. 또한 사회적 지지, 우울, 불안, 분노 조절

의 변화 폭도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전반적

인 지수에서 모두 피해자와 모르고 있던 관계

의 가해자들에게 본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

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면으로는 피해자

와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인지적 왜곡 감소나

공감능력 향상, 자존감, 사회적 지지, 우울, 불

안, 분노통제의 영역에는 본 프로그램이 미치

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도 동시에

시사된다. 이는 프로그램의 초점이 전체의 70

%에 해당하는 모르는 대상에 대한 범죄자에

게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며, 위에

언급되었던 대로 피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프로그램 중에도 종종 소식을 전해듣거나 직․

간접적인 교류가 있으면서 보다 방어적인 태

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서로 ‘합의

된 상황’에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본인에게 적용하기보다 거

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본래 아는 사

람인데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적응 수준이 보다 만성적일 수 있다

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추후 다

양한 방식의 연구를 통해 밝혀나가야 할 부분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치료자에 따른 효과

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매뉴얼에

근거해서 치료를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서 개인 변인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효

과가 더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프로그램이 일정 수준의 훈련을 받은 다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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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자들에게도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해 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로 성폭력을 범한 비

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북미와 영국에서는 성폭력 가

해자들에 대한 치료가 ‘산업’이라고 불리울 만

큼 많이 이루어지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

져 왔으나(Ward 등, 2006), 국내에서는 충분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가 외국에서 연구되었던 여러 가지 변인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국내에서도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것은 향후 그들의 다른 많은 연구 역

시 한국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는 치료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치료가 보다 효과적

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였고,

향후 발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집단의 구

분은 향후의 치료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15

주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이 이루

어졌고 그에 따라 필수요소들에 필요한 시간

배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이다.

보다 긴 시간동안 충분한 개입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실생활 지수 즉,

재범과 같은 요인을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검증 단

계에 있으나 현재의 논문에는 포함되지 못하

였다. 셋째로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한계가 있

겠다. 임상가가 판단하는 반구조화된 검사나

치료자의 평가 등의 수치가 포함되면 보다 객

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성범죄 및

범죄자 면담에 특화된 검사(예, PCL-R, J-SOAP

등)를 포함하여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다음

과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

째로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추가하고 행

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긴 기간

동안의 개입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상시적으

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제도

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이며, 개방형 치료와

폐쇄형 치료를 병행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기존

연구들을 참고할 때 보다 긴 기간의 개입과

그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둘째로는 앞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적절

한 시간을 두고 재범 등 실생활의 증거를 확

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법

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청소년들로

서 일반범죄와 성범죄 모두를 저지를 가능성

이 높은 비행청소년들이었다. 그러나 성범죄

에 특화된 개입은 보다 만성화되고 일탈된 성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소년원 및 소년교도

소 등의 보다 죄질이 무거운 청소년들에게 적

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성인범에게

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현재의 프로그램은 성범죄가 아닌 일

반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도 유

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는 성폭

력 가해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 및 실험연

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적

인 차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과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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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

제하는 것을 주 요소로 한다면, 국내 및 아시

아권의 성폭력에 대한 특성은 연구된 바가 매

우 적다. 따라서 적절한 기술과 설명이 있은

이후에 예측과 통제를 시도한다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북미에서 개발된 이론 및 치료법

의 도입을 위해서는 아시아권 및 한국의 특징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성폭력 가

해자들의 특성파악을 위한 기초연구, 실험연

구, 위험성 평가 연구 및 문화비교 연구들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섯째로는 보다 구체적

으로 공감능력 및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연

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역할극 및 편

지쓰기, 자존감과 관련된 인지부조화 해결하

기 등의 본 치료프로그램에서 시도된 개입법

이외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다. 일부 예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치료법 및 치료의 과

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치료대상자의 특

징, 범행의 특징, 진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치

료가 요구된다. 범행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

한 예비 프로그램, 피해자와의 화해 등을 구

성요소로 하는 회복적 프로그램, 거주 프로그

램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의 진행과정에서 적절한 치료의 분

량과 개입의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치료의 과

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초기의 탐색단계와 중기의 개

방단계, 후기의 종결단계에서 대상자들의 반

응 및 사고의 흐름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그에 따른 개입의 기법이

달라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요소들

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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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gnitive-behavioral therapy (CBT) program for juvenile

sex offenders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program. To this aim, a 15-session group CBT program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juvenile sex offenders on probation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received this program. Seventy-three adolescents completed this treatment program as

well as pre- and post-treatment scales. The domains of the scales included cognitive distortion, victim

empathy,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emotional stability. The results of the program were

as foll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were found in the subjects' pre- and post- treatment

scores pertaining to cognitive distor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emotional stability. These findings

suggests that it is possible to make positive changes to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sex

offenders using this treatment program. However, the changes in victim empathy and self-esteem did not

reach the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Juvenile sexual offender, probati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